
후지보 - 피마 면으로 짠 차별화 직물 잘 팔려 

후지보의 차별화 직물이 잘 팔리고 있다. 초장면인 페루 피마 면의 정방 

교연사로 짠 “토나솔(Tornasol)” 직물의 판매량은 2005년 춘하절용으로 리피

터가 늘어 주문이 안정되어 간다고 하며, 2004년과 비교하면 20% 증가하였다. 

면ㆍ마 혼방의 “란라일”이나 얼룩 실을 사용한 “카프리 코트” 등도 순조롭게 

판매량이 늘고 있다. 

“토나솔”은 주로 50수, 90수, 103수 쌍사로 짠 평직, 능직, 도비직 등으로 판

매하고 있다. 부드러운 촉감, 광택, 높은 흡습성, 드레이프성 등이 특징이다. 

“토나솔”보다도 한 단계 높은 이집트 초장면 사용 “에지 퓨어”는 2004년 춘

하절용으로 판매를 시작하여, 아직 판매량은 적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배로 

잘 팔리고 있다. 

고급 원면의 얼룩 실로 짠 “카프리 코트”는 자연의 슬럽을 살린 소재로서 

잘 팔리고 있으며, 판매량이 전년보다도 30% 증가하고 있다. 프렌치 리넨 

50% 면 혼방 직물 “란라일”도 “카프리 코트”와 같게 전년보다도 30% 판매

량이 늘어나 백화점, 전문점 수준에서 여성 아우터용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

다. 

후지보는 원료나 번수 구성, 기획 등에서 우리의 개성을 분명히 해왔다는 

것이 판매량을 늘리는 데 이바지해 왔다고 강조하고 있다. 앞으로 약 10%가 

해외로 판매되는 “토나솔”이나 “란라일”을 축으로 하면서 구미 시장으로 직

물을 순수출하는 것도 강화할 것이다. ♣ 


